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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unctionalAnalysisoftheEnglishTranslationsofKorean‘cita’

constructions.

Son,Hye-sook

GraduateSchoolof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epurposeofthisresearchistofindsomespecifictypesof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ita’constructions and to provide functional

explanationsforeachtypeofthem.Itisausualwaytotranslate‘cita’

constructions to English passives. However, it hasn't been proved how

frequentlythatkindoftranslationhappensandwhatcausethispractice.In

thispaper,98Korean‘cita’constructionsareanalyzedfromShinKyung-sook’s

(2008)PleaseLookAfterMyMomandtheirEnglishversion.TheKorean‘cita’

constructions areshowntobetranslatedinto adjectives(48%),transitives

(29%),andintransitives(23%).Thisstudyaccountsforthesubtypesinterms

offunctionalconceptssuchastopicality,agentitivity,andlex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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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학교 현장에서 ‘지다’구문을 영어로 번역할 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

까?예를 들어,‘공사를 하니 운동장이 넓어졌다.’,‘차가 진흙에 빠졌다.’,‘가

을이 오는 것이 느껴진다.’표현을 한국어로 ‘지다’구문으로 말해지듯 영어로

수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만약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

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제일 먼저 수동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먼저 고민할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적,기능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한국어 수동 구문이라 하더라도 한국어와 영어는 의미적

,구문적 성격이나 사용 범위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아서 이러한 것은 번역

역할 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아래의 예는 ‘지다’구문을 영어로 번역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들이다.

(1)a.교자상들이 다리를 접은 채 올려져 있다.(엄마,p.186)

b.Squattables,theirlegsfolded,arestackedontop.

(Mom,p.179)(수동구문)

(2)a.마당에 기척이 느껴져 그가 방 안에서 창으로 밖을 내다봤다.

(엄마,p.126)

b.Thatnight,pastmidnight,heheardsomethingintheyardand

lookedoutthewindow.(Mom,p.119)(타동사구문)

(3)a.너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엄마의 귀는 토끼처럼 쫑긋

세워져 있었다.(엄마,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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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rmom'searswouldbecokedlikearabbit's,tryingnotto

missasingleword.(Mom,p.15)(자동사구문)

(4)a.그리두 여자는 어찌어찌 지 몸 챙기며 살더마는 남자는 혼자 남

으믄 영 추레해져서는 안되겠습니다.(엄마,p.163)

b.A woman can somehow takecareofherselfand live,buta

manbecomespatheticifhelivesalone.(Mom,p.157)

(계사(copular)동사구문)

(5) a.아무래도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랑 닮아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p.252)

b.Idothinkthatahousestartsresemblingthepeoplewholive

there.(Mom,p.244)(양태동사구문)

위의 예와 같이 ‘지다’구문은 번역될 때 수동 구문뿐만 아니라 능동 구문,타

동사 구문,자동사 구문,양태동사 구문,계사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와 같이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성격과

사용범위가 다르므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여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번역상 일어나는 문제

점을 연구문제로 삼으려고 한다.즉 이러한 ‘지다’구문의 일치 및 불일치 현

상이 실제 문학 작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이전 연구를 참조하여 다른 유형이 없는지를 문학작품을 중심으

로 분석해 볼 것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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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 이며 각 유형이 어떤 기능으로 부호화하고 있는

지를 기능문법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김은일(2007)에서 논의되었듯이,한

국어에서 수동의 형태가 영어에서도 반드시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양쪽 언어가 부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래서 한국인 영어학습자

는 번역이나 작문시 ‘지다’구문과 관련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영 병렬언어자료(parallelcorpus)를 중심으로 해석과 함

께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 동사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본 연구에서 사

용된 한영 병렬언어자료는 한국문학작품인 신경숙(2008)의 ‘엄마를 부탁해’

와 그에 대응하는 영어번역본 Chi-YoungKim의 ‘PleaseLookAfterMom’

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지다’구문의

유형 규정 및 연구에 필요한 관련 이론들을 제시하고,3장에서는 ‘지다’구문

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 기능 문법적인 설명을 제시한다.그리고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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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유형으로 번역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첫째,이익섭 외 (1997)에 의하면 ‘지다’구문은 수동의 의미

가 있다.

(6)a.정화는 화가 나서 종이를 찢었다.

b.종이는 정화에 의해 찢어졌다.

첫째,위 능동문 (6)에서 목적어 피동작주(patient)‘종이’는 주어로 격상되

었고, 능동문에서 주어인 행위자(agent) ‘정화’는 ‘지다’구문에서 격하

(demote)되어 조사 ‘-에’표시로 나타났다.Givón(1993,2001)에 의하면,능동

구문에서는 행위자(agent)가 비행위자 (non-agent)에 비해 주제적(topical)이

어서 주어자리에 나타나지만,수동구문의 경우 담화문맥에서 행위자가 다른

비행위자 참여자에 비해 주제적이지 못해 행위자 비초점화가 이루어진다.이

때 행위자는 탈락(deletion)되거나 주어자리 이하로 격하(demotion)되고,가

장 주제적인 비행위자는 주어자리로 격상(promote)한다.

둘째,우인혜(1993)에 의하면,‘지다’구문은 기동성(inchoative)의 개념을 정

의하였다.Hornby(1980)에서 ‘기동’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상태변화나

전개를 나타낸다.

(7)a.나뭇잎이 붉다.

b.가을이 되니 나뭇잎이 붉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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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에서 형용사 ‘붉다’는 상태의 의미이지만,‘지다’구문 (7b)의 경우 상태의

변화인 기동성 개념이다.우인혜(1993)에 의하면 기동성의 의미란 ‘한 상태

의 시작 또는 다른 상태로의 변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과 같이 우인혜(1993)는 기동성(inchoative)적 기능은 선행 용언이 형

용사일 때 뿐 아니라,자동사나 타동사일 때도 그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8)a.나는 여기에 자주 안 와졌다.(자동사)

b.그 금덩어리는 땅 깊숙이 묻히어졌다.(타동사)

위의 (8a)는 ‘오다+지다’로 쓰여 기동의 의미가 있으며 (8b)에서도 ‘묻다+히+

지다’로 쓰여 기동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셋째,이기동(1978)은 ‘지다’구문이 ‘비자동과정’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다.이기동(1978)에 의하면 ‘비자동과정’의 의미에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며,

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이 예상을 사실

이 넘어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9) a.창수는 퇴원 후 하루 만에 걸었다.

b.창수는 퇴원 후 하루 만에 걸어졌다.

(10)a.그들은 자동차에 탔다.

b.그들은 자동차에 다 타졌다.

(9)에서 창수가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하루 만에 걸었다는 것은

위의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10)에서도 ‘지다’구문은 차를 타는



- 6 -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뜻이 있다.즉 그들이 자동차에 다 타졌다는 것

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

다.

마지막으로 최현배(1961)에 의하면 ‘지다’구문은 ‘절로 됨’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절로 된다’는 것은 사건이 저절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행위

자의 의지가 아느라 사건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의도

성’(non-volitional)과 같다고 할 수 있다(김은일 2002,2005;김은일,정영창

2006).이러한 ‘절로 됨’의 의미를 Kim(199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의 관점에서의 ‘비의도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지다’구문은 ‘수동’,‘기동성’,

‘비자동화과정’‘비의도성’의 기능이다.‘수동’기능은 행위자의 주제성에 따라

주제성이 높은 것을 주어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그리고 ‘기동성’은 상태

의 변화, ‘비자동화과정’은 행위자가 사건을 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했

음,‘비의도성’은 행위자의 의지가 아니라 행위가 비의도적인 것임을 의미한

다.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영어로 번역

될 때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알아보고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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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번역구문의 유형 및 기능 문법적

설명

‘지다’구문이 영어번역문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번역되는지를 한영 병렬 자

료를 분석하고 논의하여 ‘지다’구문이 어떻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기능문법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지다’구문이 단어의 품사에 따라 의

미가 다르므로 품사별로 알아볼 것이다.또한 본 연구는 ‘지다’구문과 영어동

사가 꼭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의역된 문장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수

동구문,자동사구문,타동사구문,형용사구문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한영병

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지다’구문 중에서 타동사 28개,자동사13개,형용사

43개로 한다.

3.1타동사+지다구문

3.1.1수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타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 중에서 영어의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

10개,타동사구문이 5개,자동사구문이 8개였다.먼저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1)a.너는 그 우물이 메워지는 걸 보지 못했다.(엄마,p.29)

b.Youweren'ttherewhenthewellwasfilledin.(Mom,p.29)

위의 예문에서는 피동작주 ‘우물’이 주인공이고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

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므로 중요하지 않다.그래서 담화에서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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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행위자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인공인 ‘우물’이 주어로 격상되어 구문

이 사용되었다.영어에서도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이

선택된다(Givón1993).그러므로 영어번역문에서도 주제성이 높은 피동작주

‘thewell'이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즉,‘지다’구문에서 수

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위의 예문처럼 피동작주가 담화문맥에서 행위자

보다 더 주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김은일.2007).

아래예문은 주제성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예들이다.

(12) a.집집마다 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우물은 자연스럽게 메워졌으나

그 우물을 기억하는 너는 작은 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문득 우물

이 있던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엄마,p.28)

b.Thewellwasfilledinwhenmodernplumbing wasinstalled

ineveryhouse,butyoustoodonthatspotbeforeenteringthe

house.(Mom,p.21)

(12)에서는 우물을 메우는 행위자는 나타나있지 않다.따라서 담화에서 중요

하지 않은 행위자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제성에 따라 ‘우물’을 주어로 해서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주제성과 관련하여 행위자 비초점화가 이루어지는 예문이다.

(13).a.도미와 칼과 호박이 밀쳐져 있고 낡은 대바구니엔 고만고만하게

썰린 호박이 담겨 있었다.(Mom,p.30)

b.Achoppingboard,aknife,andzucchiniwerepushedtothe

side,andsmallslicesofzucchiniwerecradledinawornbamboo

basket.(Mom.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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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서 행위자는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따라서 전혀 주제적이지 않은 행위

자는 주제성 비초점화가 이루어진다.Givón(1993,2001)에 의하면 비초점화

가 이루어지는 동기를 주제성과 관련하여 설명한다.수동구문의 경우 담화문

맥상 행위자가 다른 비행위자 참여자에 비해 주제적이지 못해 행위자 비초

점화가 이루어진다.이렇게 주제성으로 인해 행위자가 비초점화되는 것을 주

제성 비초점화라고 한다.주제성 비초점화가 이루어질 때 행위자는 통사적으

로 탈락(deletion)되거나 주어 이외의 자리로 격하(demotion)된다.

또한 수동구문은 행위자의 ‘비의도성’과도 관련이 있다.

(14)a.바닷바람이 그 부엌문을 얼매나 여닫았는지 나무문은 반은 부서져

있습디다.(엄마,p.224)

b.Theoceanwindhadbangedthewoodendooropenandshutso

manytimesthatitwashalfshattered.(Mom,p.216)

(14)에서는 나무문이 부서져있다는 것은 바닷바람으로 인하여 부엌문이 저

절로 부서졌다는 의미이므로 비의도성과 관련되어 수동으로 번역되었다.비

의도성을 부호화하는 ‘지다’구문도 주제성에 따라 행위자는 탈락되고 피동작

주 ‘오토바이’가 주어가 된 수동구문이 사용되었다.

아래 예문들은 행위자가 사람이고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15)a.엄마는,지하철 서울역 구내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엄마는,꿈처

럼 사라졌다.(엄마,p.84)

b.Mom,whohadbeenleftbehindatSeoulStation,disappeare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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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hewereafigmentofadream.(Mom,p.77)

위 예문에서는 피동작주 엄마가 주인공이고 남겨진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담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

위자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인공인 ‘엄마’가 주어로 격상된 구문을 사용한

것이다.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

(16)a.지난 여름 지하철 서울역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내겐 세 살 적 일만

기억났네.(엄마,p.253)

b.Lastsummer,whenIwasleftbehindatSeoulStation,Icould

onlyrememberthingsfrom whenIwasthreeyearsold.

(Mom,p.245)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담화문맥은 피동작주 ‘나’가 주인공이고 남겨지게 한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따라서 담화에서 중요하진 않은 행위자

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인공인 ‘나’가 주어로 격상된 구문을 사용한 것이다.

영어에서도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이 선택된다(Givón

1993).따라서 영어번역문에서도 주제성이 높은 ‘I’가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

으로 나타났다.즉 ‘지다’구문은 수동구문으로 번역될 때는 피동작주가 담화

문맥에서 행위자보다 더 주제적인 경우다.

3.1.2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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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김은일(2005)에 따르면

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주제성’과 ‘비의도성’과 관계가 있다.그와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자.

(17)a.엄마가 늘 머리에 쓰고 다니던 수건에서는 진한 땀냄새가 맡아졌

다.(엄마,p.50)

b.YoushouldsmelltheintensestinkofsweatonMom'stowel.

(Mom,p.42)

(17a)에서 행위자가 ‘땀냄새를 맡았다’라는 능동문을 사용하기 보다는 ‘수건

에서는 진한 땀냄새가 맡아졌다’라는 ‘지다’구문이 사용되었다.이것은 행위

자보다 피동작주인 ‘수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김은일(2005)에 의

하면 피동작주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행위자를 비초점화하는 것을 ‘감정

이입 비초점화’(empathydefocusing)라고 한다.영어에서는 ‘감정이입 비초점

화’를 부호할 문법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제성에 따라 담화문맥에서 더 주제

적인 ‘You’를 주어로 해서 능동문으로 번역하였다.그러므로 ’감정이입 비초

점화‘의 기능을 가진 ‘지다’구문은 주제성에 따라 번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행위자의 ‘비의도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지다’구문이 사용

된 예들을 보자.

(18)a.네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니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의젓

해지는 기분이었는지.(엄마,p.94)

b.WhenIpinnedyournameandahandkerchiefonyourchest,I

feltsogrownup.(Mom,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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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는 ‘지다’구문은 행위자인 ‘나’가 느끼는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즉 이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비의도적인 것을

의미한다.또한 김은일(2005)에서 말하듯이 영어는 이런 행위자의 비의도성

을 부호화할 문법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제성에 따라 행위자인 ‘I’가 주어인

능동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3.1.3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는 행

위자의 ‘비의도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지다’구문이 사용된다.

(19)a.모든 일은,특히 나쁜 일은 발생하고 나면 되짚어지는 게 있다.

(엄마,p.18)

b.Therearemomentsonerevisitsaftersomethinghappensin

whichonethinks,Ishouldn'thavedonethat.(Mom,p.11)

(20)a.닐리리 맘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야 점자도서관에 들어서서 그들과

헤어질 때까지 너를 짓누르던 긴장이 풀어졌다.(엄마,p.47)

b.Assoonasyouheardthewords“Molamola,”thetensionyou

hadbeenfeelinginsidethelibrarydissipated.(Mom,p.39)

(19)에서 ‘되짚다’라는 표현대신에 ‘되짚어지다’라고 사용된 이유는 이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즉,나쁜 일이 저절로 되짚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또한 이러한 행위의 비의도성은 영어에는 부호화

하는 문법장치가 없다.즉 영어에는 행위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하는 문법장치

가 없어서 행위자의 개입없이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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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사용되었다.(20a)에서 ‘긴장을 풀다’대신 ‘긴장이 풀어졌다’라고 번역된

이유는 행위자인 ‘너’보다는 짓누르던 ‘긴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즉 영어는 주제성에 따라 주제적인 행위자가가 주어가 되어 자동사구문으로

나타났다.

아래 (25)예문은 ‘비자동화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지다’구문이 사용된 예

를 보자.

(21)a.엄마의 보통이에선 신문지에 싸고 비닐에 싸고 때로는 호박잎에 싼

것들이 수두룩이 쏟아졌다.(엄마,p.127)

b.She'dtakeoffthesuitshe'dworntothewedding;food

wrappedinnewspaperorplasticorsquashleaveswouldtumble

outofherbundles.(Mom,p.120)

(21)에서는 호박잎에 싼 것들이 수두룩이 쏟아진 것은 행위자가 사건을 수

행함에 있어서 통제(control)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따라서 ‘비자동화과

정’이란 결국 행위자의 통제성(controllability)을 비초점화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은일(2007)에 따르면 행위자의 통제성은 행위자의 특성들 중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위자의 통제성 비초점화는 행위자의 행위자성

비초점화로 간주할 수 있다.즉 행위자성 비초점화를 부호화할 수 있는 영어

문법장치는 타동-자동 교체를 보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구문으로 번

역되었다.

아래 예문들도 행위자가 사건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비자동화과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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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울 수도

없던 분노인지 뭔지 모를 치받침으로 인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엄마,p.169)

b.Youcouldn'tscream orcryinfrontofyoursonsordaughters

ordaughters-in-law,butnow,becauseoftherageorwhateverit

is,tearsarepouringdownyourface,unstoppable.(Mom,p.162)

(23)a.이 동네에서 형수의 홀태가 가장 오래돼서.....세워도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엄마,p.185)

b.Yourbrusheristheoldestinthevillage-itdoesn'tlooklike

itcanevenstandonitsown.(Mom,p.178)

(22)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를 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따라서 여기서도 ‘비자동화과정’을

부호화하는 것으로 자동사로 번역되었다.(23a)에서도 ‘지다’구문은 ‘비자동화

과정’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즉 세워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

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암시하여 행위자의 통제성을 비초점

화하였다.

3.1.4양태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다음 예문은 행위자의 개입없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자동사가

변화의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동사(modalityverb)‘start’와 함께 사

용되었다.

(24)a.엄마를 읽어버린 뒤 날이 갈수록 그는 불쑥불쑥 아내에게 화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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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잦아졌다.(엄마,p.133)

b.EversinceMom disappeared,hehasstartedtotakethingsout

oneveryone.(Mom,p.127)

(24)에서는 엄마를 잃어버린 뒤,그 후로 상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

이므로 기동성의 의미를 지니며,‘start’로 시작하는 양태동사구문으로 번역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타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이 수동구문,타동사구문,자

동사구문,양태동사구문으로 번역된 표현들을 분석해보았다.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지다’구문이 피동작주가 행위자에 비해 주제성이 더 높은 경

우와 비의도성을 나타내고,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감정이입 비초

점화나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하는 경우로 주제성에 따라 번역된 예를

살펴보았고,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하

는 경우와 비자동화과정에서 자동사가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3.2자동사+지다구문

3.2.1수동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자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은 모두 [자동사 어근 +사역접미사]에 ‘지다’가

결합한 구문이다.[자동사 어근 +사역접미사]은 목적어를 취하므로 타동사

와 결합한 ‘지다’구문과 결국 같다고 할 수 있다.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

견된 13개중에서 영어의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 1개,타동사 구문이 2개,

자동사 구문이 10개 이다.그러면 먼저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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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엄마는,지하철 서울역 구내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엄마는,꿈처

럼 사라졌다.(엄마,p.84)

b.Mom,whohadbeenleftbehindatSeoulStation,disappearedas

ifshewereafigmentofadream.(Mom,p.77)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담화문맥은 피동작주 ‘엄마’가 주인공이고 남겨지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담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위지는 탈락되고 주인공인 ‘엄마’가 주어로 격상되고,영어에서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피동작주가 주어인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다음에도 주제성으로 인해 수동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다.

(26)a.엄마의 입술은 벌어져 있고 어찌나 이마를 강하게 찌푸렸는지 미간

에 굵은 철사 같은 주름이 져 있었다.(엄마,p.30)

b.Herlipswereparted,andshewasfrowningsointentlythather

facewasgnarledwithdeepwrinkles.(Mom,p.23)

‘벌다’라는 자동사는 ‘지다’구문과 함께 쓰여 피동작주 ‘herlips’가 행위자인

‘she’보다 더 주제적이다.따라서 주제성이 높은 피동작주가 주어로 하여 수

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3.2.2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제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는 비의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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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된다.

(27)a.네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이름을 쓰고 엄마이름을 쓰고 드

디어 더듬더듬 책을 펼쳐놓고 읽게 되었을 때 박하꽃처럼 되던 엄

마의 얼굴이 네가 읽을 수 없는 점자 위로 겹쳐졌다.(엄마,p.49)

b.WhenyoulearnedtowriteyournameandMom’snameand

readbookshesitantlybeforeenrollinginschool,yourmom's

facebloomedlikeamintflower.Thatfaceoverlappedwith

theBrailleyoucouldn’tread.(Mom,p.41)

위의 예에서 ‘지다’구문은 행위자의 행위가 행위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비의도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예문 (28)에서는 동사 ‘굳어지다’의 주어는 ‘고모의 얼굴’이지만 (28b)

에서는 ‘고모의 얼굴’대신에 ‘Father’ssister’가 주어로 나타났다.

(28)a.밭에서 내려와 고모에게 이러저러한 사람하고 온종일 밭을 같이 맸

다고 하니 고모의 얼굴이 굳어지며 얼굴의 생김을 묻더니 그이는

오래전 그 밭주인으로 그 밭에서 김을 매다가 일사병으로 죽은 이

라 하더라,했다.(엄마,p.65)

b.Whenshecamebackfrom thefieldandtoldFather’ssister

thatshehadweededwiththestranger,Father’ssisterstiffened

andaskedwhathelookedlike.“Thatusedtobetheownerof

thatfield.”(Mom,p.57)

(28)에서도 ‘Father’ssister’가 주어로 나타난 것도 주제성에 따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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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모의 얼굴’은 선행문맥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후행문맥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전혀 주제적이지 않다.하지만 ‘Father’ssister’는 (28)에서 선

행문맥과 후행문맥에서 주인공으로 매우 주제적이다.따라서 주제성이 높은

행위자 ‘Father’ssister’가 주어인 구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3.3형용사+지다 구문

형용사와 결합하는 ‘지다’구문은 모두 43개가 발견 되었는데 이들 중에 수

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 6개,자동사구문이 4개,타동사구문이 6개,계사동사

구문이 28개이다.

3.3.1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

먼저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인간행위자가 부각되어 번역

된 예문이다.

(29)a.마음이 야릇해졌다.(엄마,p.28)

b.Youwereoverwhelmedwithnostalgia.(Mom,22)

여기서는 인간 참여자 ‘You’가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즉

‘마음’보다는 인간참여자 ‘You’가 부각되어 막연한 행위자 ‘You’가 더 주제적

이므로 피동작주가 주어가 되어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아래예문은 ‘멍하다’라는 형용사를 타동사 ‘stun’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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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너는 순간 멍해졌다.(엄마,p.43)

b.Youwerestunned.(Mom,p.36)

(30)은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You’가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

다.아래 예문 (31)은 ‘붉다’라는 형용사를 수동구문으로 번역하였다.

(31)a.생맥주 두잔인데 빈속에 마셔서인지 여동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p.131)

b.Herfaceisflushedfrom drinkingonanemptystomach.(Mom,

p.125)

즉,‘붉다’라는 형용사를 주제성에 따라 수동구문으로 번역하였다.피동작주

인 ‘herface’는 더 주제적이므로 피동작주가 주어가 된 구문이 되었다.

3.3.2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제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보자.[형용사+지다]가 타동사로 번역

된 것은 대부분 전형적으로 사람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라는 점이다.

(32)a.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리던 아내의 잔소리가 이리 그

리워질줄은,(엄마,p.152)

b.Youdidn'tknow thatonedayyouwouldmissyourwife's

nagging,whichusedtogoinoneearandouttheother.(Mom,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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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지다]가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어 ‘miss’는 전형적으로 사람을 주어

로 취하고 여기서도 주제성에 따라 인간행위자가 부각되어 그리워진다는 마

음이 아니라 ‘You’가 주어로 번역되었다.

3.3.3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제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33)a.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귀밑이 붉어졌다.

(엄마,p.11)

b.Youblush,asifyouwerecaughtdoingsomethingyou

shouldn’t.(Mom,p.4)

자동사는 행위자가 하나이므로 그 행위자가 바로 주어가 된다.김은일

(2007)에 따르면 자동사는 타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이 자동사구문으로 번

역된 경우와는 다르며,즉 행위자성 비초점화와 같은 기능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34)a.너의 엄마가 어느 날 시장통에서 붉은 홍어를 사와서 우물에 철버덕

내려놓으면 제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엄마,p.55)

b.Whenyourmom wenttothemarketandboughtaredskate

anddroppeditnexttothewell,thismeantthatanancestral

ritewasapproaching.(Mom,p.47)

위 (34)에서도 참여자는 하나이므로 그 참여자가 자동적으로 주어가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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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까워’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시간이 점점 근접해오고 있다는 의미로

진행형으로 번역되었다.

아래와 같이 영어번역문에서 한국어와 달리 소유형용사가 사용된 경우가

있다.

(35)a.그의 말을 듣는 동안 너는 마음이 먹먹해졌다.(엄마,p.77)

b.Yourheartachesasyoulistentohim.(Mom,p.69)

위 예문에서 ‘마음’이 ‘yourheart’로 번역되었다.Ikegami(1991)는 (46b)와 같

은 소유격 대명사의 사용역시 인간행위자를 부각시키는 언어유형의 한 특성

이라고 주장한다.Ikegami(1991:301)에 의하면,독일인 화자들이 영어를 할

때 “Iraisedthehandbuttheteacherdidnotseeitandsodidnotcall

uponme.”와 같이 문장을 발화하는 상황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the

hand’대신에 ‘myhand’를 사용한다.여기서도 더 주제적인 행위자가 자동적

으로 주어가 된다.

3.3.4계사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계사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겠다.계사동사구문으

로 번역된 경우는 모두 한국어의 형용사가 영어의 해당 형용사로 번역되고

계사동사만 상황의미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었다.본 연구의 언어자료에서 발

견된 계사동사는 ‘be,become,grow,turn,get,come,feel’7개다.

‘be’를 제외한 나머지 계사동사는 모두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 계사동사

(resultingcopular)이다.(Quirketal.19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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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계사동사 ‘be’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36)a.고통에 짓눌린 채 엄마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엄마,

p.31)

b.Weightedwithpain,herfacewasamiserableknot.(Mom,

p.24)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계사동사 ‘be’는 ‘상태의 변화’보다는 ‘상태’를 나

타내는 경우이다.고통에 짓눌린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상태를 나타낸

다.

다음 (37)은 접속사 when과 함께 과거의 마음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암시

해준다.

(37)a.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면 너와 네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생각

났어.(엄마,p.223)

b.SometimeswhenmymindwasclearIthoughtofthethingsI

hadtodoforyouandyourchildren.(Mom,p.215)

하지만 아래예문과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 외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다.

(38)a.깨지는 것은 모두 깨뜨려 땅에 묻었으니.(엄마,p.242)

b.Ibrokeeverythingthatwasbreakableandburieditall.

(Mom,p.234)

예문 (38)번에서는 ‘상태’보다는 가능성을 강조하여 형용사+able의 형태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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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되었다.

계사동사 ‘become’은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

를 강조하며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는 사람의 의식 혹은 깨달음을 나타낸다.

(Biberetal.1999:443-4).

(39)a.순간 순간 모면하듯 봉합해온 일들이 툭툭 불거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엄마,p.15)

b.Thethingsthathadbeensuppressed,thathadbeencarefully

avoidedmomentbymoment,becamebloated,andfinallyyou

allyelledandsmokedandbangedoutthedoorinarage.

(Mom,p.9)

(39)에서는 봉합해온 일들이 불거졌다는 과정을 나타내고,그 뒤에는 결과가

뒤따른다.그래서 ‘becomebloated’으로 번역되었다.

계사동사 ‘grow’는 형용사와 함께 변화의 과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데 사

용된다.(Biberetal.1999:445).

(40)a.아무 대답이 없자 홍태희의 얼굴이 조심스러워졌다.

(엄마,p.134)

b.Whenthere'snoreponse,Tae-hee'sexpressiongrows

cautions.(Mom,p.134)

위 예문에서는 대답이 없자 얼굴이 조심스러워졌다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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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grow’로 번역되었다.

계사동사 ‘turn’은 외양(appearance)의 변화를 나타낸다(Biberetal.1999:

445).하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한영병렬자료에서의 ’지다‘구문과 관련하여

‘turn’이 포함된 문장들은 모두 날씨에 예문들이다.

(41)a.날씨가 차졌구나,라고 불러주면 너는 날씨가 차가워졌구나,라고

썼다.(엄마,p.22)

b.Whenshesaid,“Theweather’sturnedcold.”youwrote,The

weatherhasturnedcold.(Mom,p.16)

(42)a.바람이 제법 선선해졌는데도 그의 얼굴에 땀방울이 묻어났다.(엄

마 p.83)

b.Thewindhasturnedcool,butbeadsofsweatdothisface.

(Mom,p.76)

여기에서는 색깔의 변화보다는 날씨의 변화를 나타내며 계사동사 ‘turn’으로

번역되었다.

계사동사 ‘get’은 주로 사람의 상태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이 경

우에는 정서적인 혹은 개인적인 의견에 바탕을 둔 입장(affectiveorattitude

stance)을 나타낸다.(Biberetal.1999:444)

(43)a.엄마의 뇌 속에 고여 있는 피를 빼냈지만 엄마의 두통은 좀체 나아

지지 않았다.(엄마,p.73)

b.ThedoctordrainedthebloodpooledinMom’sbrain,bu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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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achedidn’tgetbetter.(Mom,p.65)

위의 예에서 엄마의 두통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람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

내어 계사동사 ‘get’으로 번역되었다.

아래 예문은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의 의미에서 ‘get’으로 번역된 것이다.

(44)a.균은 힘이 더 세지자 봄철이면 소를 몰고 나가 쟁기질을 했고 추수

철이면 어느 일꾼보다도 먼저 논에 나가 벼를 베었다.(엄마,p.184)

b.WhenKyungotstronger,heplowedthefieldswiththecow in

thespring,andharvestedriceinthepaddiesinthefall,before

anyoneelse.(Mom,p.177)

(44)에서 힘이 세지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쟁기질을 하고 논에

나가 벼를 벤 것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get’으

로 번역된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 (45)에서는 화자의 의견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45)a.내가 늙어서 인자 귀도 얇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졌는가비여.(엄마,

p.195)

b.IthinkmyjudgmentisgettingworsebecauseI'm old.(Mom,

p.188)

‘Ithink’로 보아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계사동사 ‘get’으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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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6)도 개인의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46)a.사실은 머리가 으깨져버릴 만큼 무거웠거든.(엄마,p.226)

b.Actually,thebasin wasso heavy thatmy head feltlikeit

would getcrushed.(Mom,p.218)

(46)에서 ‘myheadfeltlike’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느낌으로 ‘get’으로

번역되었다.

다음과 같이 ‘come’으로 번역된 경우는 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Biberetal.1999:445).

(47)a.지금은 이리 얼어 있어도 봄이 되면 담장 쪽으로 밀어붙여진 꽃밭

근처가 다시 소란스러워지겄재.(엄마,p.245)

b.Althoughit'sfrozennow,inthespringtheflowergardennear

thewallwillcomealiveagain.(Mom,p.237)

여기에서 봄이 되면 꽃밭이 소란스러워진다는 겨울이라는 정적인 과정에서

활동적인 봄의 계절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래서 ‘come’으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feel’은 ‘지다’구문에서는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거나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낸다(Biberetal.1999:442).

(48)a.너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너는 무기력해지며 그러지요,라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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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엄마,p.39)

b.Youanswered,“Sure”,suddenlyfeelingpowerless.(Mom,p.32)

예문 (48)에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행위자의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계사동사 ‘feel’로 번역되었다.아래 예문은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이다.

(49)a.막막해진 네가 마이크에 대고 내뱉은 첫마디는 무슨 얘기를 해드릴

까요?였다.(엄마,p.42)

b.Becauseyoufeltstuck,thefirstthingyousaidintothemike

was“WhatshouldItalkabout?”(Mom,p.35)

(49)에서도 ‘막막하다’라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

므로 계사동사 ‘feel’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형용사와 결합하는 ‘지다’구문을 정리하여보면 계사동사

구문을 제외한 수동구문,타동사구문,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을 때 모두

형용사구문이 아닌 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이것은 한국어 형용사에 해당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형용사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즉,비슷한

의미의 동사로 번역되었다.형용사가 타동사로 옮겨진 경우에는 그 동사의

특성에 따라 수동구문과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목적어가 사람이였고,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에는 주어가 사람

이였다.형용사가 자동사로 된 경우는 그대로 자동사로 번역되었다.그리고

계사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상태의 변화나 과정’으로 분류되었다.‘be’계사동사는 ‘상태’의 의미를 강조하

고,‘become,grow,turn,get,feel’은 상태의 변화 혹은 과정을 강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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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지다’구문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동성의 의미가 있기 때

문에 계사동사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각 계사동사는 미묘한 차이를 두고 각

동사별로 다른 의미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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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지금까지 한영 병렬자료에서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되는 유형을 살펴보

았다.또한 한국어 ‘지다’구문과 그에 상응하는 영어구문이 서로 다른 영역을

부호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분석하였다.

‘지다’구문이 수동의 기능을 부호화한 경우는 타동사+지다,자동사+지다,

형용사+지다 모두 다 영어의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지다’구문이 ‘비의도

성’,‘감정이입 비초점화’,‘비자동화과정’,‘기동성’의 의미를 부호화할 때는

주제성의 원리에 따라 행위자가 주어인 타동사구문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비의도성’과 참여자의 주제성으로 인해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기동성’

은 각각의 문장에서의 의미에 따라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be,become,grow,

turn,get,come,feel’의 계사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be’계사동사는 ‘상

태’의 의미를 강조했지만 나머지 동사는 대부분 ‘상태의 변화 혹은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지다’구문과 영어번역문은 ‘수동’의 기능은 양 언어에 다 존재하

지만,‘비의도성,감정이입 비초점화,통제성 비초점화,기동성은 부호화 영역

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번역된다.이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정확한 영

작표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했던 한국어와 영어의 기능적 공통점은 담화의 일관

성을 위해서는 ‘수동’이라는 담화 화용적 기능은 두 언어에 존재한다.차이점

은 ‘비의도성,감정이입 비초점화,통제성 비초점화’와 같은 행위자성 비초점

화하는 기능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기동성’의 기능은 한국어

에서는 하나의 형태이지만 영어에서는 동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리

고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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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능을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될 수는 없다.다시 말해서 다양한 자료

와 글을 이용해서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즉,더

정확한 분석과 결과를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구

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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